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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멘톨)담배가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2004~2010년, 미국에서 멘톨 외 담배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멘톨 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12~17세)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젊은 성인(18~25세)의 멘톨 사용자 비율은 증가함 

 출처 : Giovino, G., Villanti, A., Mowery, P., Sevilimedu, V., Niaura, 

R., Vallone, D., & Abrams, D. (2015). Differential trends in cigarette 

smoking in the USA: Is menthol slowing progress? Tobacco Control, 

24(1), 28-37. 

달콤한 맛과 시원한 향기에 가려진 

담배회사의 전략

궐 련 담 배 에  첨 가 되 는 

설 탕 이  연 소 될  경 우 , 

2급 발암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가 형성되며, 이는 

니 코 틴  중 독 의  위 험 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탕을 첨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담배 특유의 

역겨운 맛, 특히 쓴 맛을 

제거하여 담배제품의 맛을 

개선해 흡연을 조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코 코 아 에 서  발 견 되 는 

‘ 테 오 브 로 민 ’ 과  커 피 

및 코코아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은 기관지 

확장제 역할을 하므로, 

해당 성분이 첨가된 경우,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보다 쉽게 흡수되는 것을 

도와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강화합니다.

멘톨은 향을 입히기 위해서도 

사 용 하 지 만 ,  신 경 말 단 을 

무력화시켜 담배연기 흡입시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멘톨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해롭지 않고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톨은 모든 

담배제품에 소량 첨가되기도 

하 며 ,  담 배 회 사 는  이 를 

‘청량감’으로 광고하기도 

합니다. 

출처

서호주암협회(Cancer Council Western Australia). Fact sheet on Cigarette Ingredients. 2009 (https://www.cancerwa.asn.au/resources/2009-12-22-cigarette-ingredients-fact-sheet.pdf)

Campaign for Tobacco-Free Kid. Designed for Addiction. June 23, 2014. (https://www.tobaccofreekids.org/content/what_we_do/industry_watch/product_manipulation/2014_06_19_DesignedforAddiction_web.pdf)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흡연을 용이하게 하여 담배중독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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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립대, 캠퍼스 내 전면 금연 선언

호주국립대(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캠퍼스 내부를 담배 연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캔버라의 본 캠퍼스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부속 

캠퍼스에도 적용되며,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캠퍼스 내 담배제품의 광고 및 판촉도 금지된다. 이안 영(Ian Young) 부총장은 “우리는 

이번 발표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은 구성원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측은 금연을 원하는 학내 구성원에게 무료금연수업(QUIT courses)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물담배 등 신종담배 금지 결정

싱가포르 보건부가 이달 15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종담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15일부터 물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며, 

내년 8월부터는 코담배, 씹는 담배도 금지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아직 싱가포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제품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싱가포르 시장에 들어오거나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이들 제품들이 비흡연자들을 흡연으로 이끄는 ‘관문(gateway or starter)’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가향담배에 추가적 규제 조치

캐나다 보건부가 오는 12월부터 발효되는 가향담배에 대한 추가적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다. 캐나다는 2009년에 전 세계에서 궐련(cigarettes),  리틀시가(little cigars), 말아 

피우는 담배용 종이(blunt wraps)에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할 수 있는 초콜릿, 풍선껌 

등의 가향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이다. 그러나 그 이후 담배업계는 리틀시가의 정의가 

‘1.4g 미만이거나 궐련 필터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량이 

1.4g 이상인 시가제품을 생산하거나 필터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가담배(new cigar type)’를 만들어 가향담배 판매를 이어갔다. 이러한 형태의 시가담배는 

심지어 리틀시가나 궐련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팁 페이퍼(궐련과 필터를 이어주는 종이, 

tipping paper)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향 금지 담배목록에 

‘1.4g 이상 6g 미만의 시가담배와 팁 페이퍼를 사용하고 종이를 나선형으로 말지 않은 

시가담배’를 추가하는 개정을 실시했다. 보건부는 “이번 추가적 조치는 청소년을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와이 주, 법적 흡연 연령 상향 조정 

하와이 주가 미국 50개 주에서 법적 흡연 연령을 만 21세로 올린 첫 주가 되었다. 하와이 

주지사 데이비드 이지(David Ige)가 이달 19일 법적 흡연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포괄적인 담배규제 

노력의 일부로써 (담배구입) 최소 연령을 올리는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고, 

아동들이 담배 없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해당 내용은 기존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초에는 500달러(약 55만원), 이후 재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약 

2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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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니덤 

청소년의 30일 흡연율 감소분(13%→7%)은 비교 지역들(15%→12%)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 인종, 학년(10-12학년)과 관계없이 동일했다. 니덤 

현재 흡연자의 담배구매 또한 비교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했다. 본 연구는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율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올리는 지역사회의 조치를 지지해준다.

대학생 전자담배 사용이 궐련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향적 분석 

Sutfin, E., Reboussin, B., Debinski, B., Wagoner, K., Spangler, J., & Wolfson, M. (2015). 

The Impact of Trying Electronic Cigarettes on Cigarette Smoking by College Students: A 

Prospec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doi:10.2105/AJPH.2015.302707

본 연구는 전자담배 사용이 향후 궐련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7개 대학과 버지니아주 4개 대학의 첫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스라인 조사를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번의 추적조사 및 종단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결과변수는 6차 조사 때의 현재(궐련)흡연상태로 측정되었다. 베이스라인 조사 당시 

현재 흡연을 하면서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은 271명이었고, 이들에 대해 각 

조사 때 지난 6개월 동안의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5차 조사 때까지 

43.5%가 전자담배 사용을 시도했으며, 흡연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전자담배 

사용 시도(보정오즈비=2.48; 95% 신뢰구간=1.32, 4.66)와 친구의 흡연(보정오즈비=4.20; 

95% 신뢰구간=2.22, 7.96), 다른 담배제품 사용경험(보정오즈비=1.63; 95% 

신뢰구간=1.22, 2.17)이 6차 조사 시 흡연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전자담배 사용 시도는 궐련 흡연을 줄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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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문제를 가진 금연상담전화 등록자의 금연율 

Kerkvliet, J., Wey, H., & Fahrenwald, N. (2015). Cessation among State Quitline 

Participants with a Mental Health Condition.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6), 735-

741. doi:10.1093/ntr/ntu239 

본 연구는 주(state)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보건 유병률을 평가하고, 

정신보건문제 유무에 따른 집단 간 금연성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등록자(10,720명)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이들의 등록당시와 등록 7개월 후 인구학적 정보와 담배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결과, 자가보고 정신보건 유병률은 19.8%(10,720명 중 2,086명)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등록자와 그렇지 않은 등록자의 금연율(전체 등록자 중 등록 

7개월 후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16.4%, 21.5%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7개월 후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사람 

수 기준 금연율은 각각 36.9%, 44.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신보건문제와 금연의 

연관성에 대한 보정 오즈비는 전체등록자와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등록자 모두 동일하여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등록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3% 적게 금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사람이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금연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덜 금연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금연율이 왜 더 낮은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한 후의 지역사회 청소년 흡연 감소

Schneider, S., Buka, S., Dash, K., Winickoff, J., & O'donnell, L. (2015). Community 

reductions in youth smoking after raising the minimum tobacco sales age to 21.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2207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것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줄이기 위한 

유망한 전략으로써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이것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지역 청소년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에 

최저 구입연령을 상향조정한 메사추세츠 주 니덤(Needham) 지역과 그 주변 16개 

지역사회의 청소년 흡연 실태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보스톤 서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실시되는 메트로웨스트 청소년 건강조사(MetroWest Adolescent 

Health Survey)를 이용, 니덤의 현재 흡연율과 담배구매 경향을 16개 지역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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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가향담배는 말 그대로 담배제품에서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를 뜻한다. 정의는 단순하지만 가향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이른바 가향물질의 종류는 어마어마하다.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와 관련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제9조 및 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포도당, 

당밀, 벌꿀, 소르비톨 등의 설탕 및 감미료, 벤젠알데히드, 말톨, 멘톨, 바닐린 등의 가향물질과 

계피, 생각, 민트 등의 허브 및 향신료 등이 담배제품을 만들 때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에 

포함된다. 가향담배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궐련담배 뿐 아니라, 말아피는 담배와 

담배종이, 물담배나 무연담배에서도 볼 수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자가 니코틴 액상에 

본인이 선호하는 맛과 향의 향료를 직접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 되기도 한다.

담배제품에 향은 주로 제조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입혀지는데, 맛 성분을 입히는 1차 

가향(casing)과 향을 더욱 강하게 입히기 위한 2차 가향(top dressing)이 이루어진다. 

WHO에서는 미세캡슐을 도포(micro-encapsulation)하거나, 가열(thermal-activated), 혹은 

필터에 향을 넣어 내장하는 것(filter-embedded additives),  쉽게 말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캡슐담배까지 가향담배로 보고 있다. 

담배에 “가향”을 하는 이유

담배에 이런 특정한 ‘처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담배의 떫고 매운 맛을 부드럽게 

바꾸거나, 담배 연기의 거친 특성을 감추기 위해서다. 더불어, 이러한 향을 넣거나 첨가물을 

넣음으로써 니코틴이 더 잘 흡수되게 만들거나, 담배의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첨가되는 가향 물질인 설탕 등의 감미료의 경우를 

보자. 담배에 설탕이 첨가되면 니코틴의 씁쓸한 맛을 경감시키는데 이 때문에 흡연자들은 

설탕 함량이 높아질수록 담배의 맛과 풍미가 더 좋다고 느끼게 된다. 코코아 성분 중의 

테오브로민과 커피의 카페인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성분이 

담배에 첨가되면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게 된다.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것으로 광고되는 멘톨은 말단신경을 마비시켜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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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오렌지, 애플민트, 헤이즐넛 커피, 모히토…. 이들의 공통점은? 사탕도, 음

료수도 아니다. 정답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가향담배(Flavored 

tobacco)에서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이다. 담배회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흡연을 조

장하여 담배중독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달콤한 향에 숨겨진 

가향담배의 진실을 파헤쳐 보자. 

자극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담배에 첨가되는 물질 중에서 암모니아, 카페인, 타우린 등은 

그 자체로도 독성이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될 경우 독성을 띄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감미료의 경우 불에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맛과 향에 가려져 일반담배보다 가향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가향담배,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유혹하기 위한 꼼수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중독을 촉진하고, 실제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는 가향담배는 

사실 청소년이나 비흡연자들을 신규 흡연자로 유도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이다. 특히 

어른에 비해 단 음식을 더 많이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쉽게 현혹하기 위하여 사탕, 

풍선껌 등을 연상시키는 과일향이나 코코아, 바닐라 향 등 달콤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은 

담배업계가 청소년을 공략하고 있음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최대 담배제조사 중 하나인 R.J. 레이놀즈 사에 합병된 Brown and Willams 사(社)의 경우, 

이미 1984년에 연구를 통해 향을 첨가한 궐련 제품이 젊은 세대와 비흡연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필립모리스 사에서는 90년대에 18세~34세 사이의 젊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쉽게 수용되는(socially 

acceptable) 향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기도 했다. 

가향담배를 규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더한 경우 금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장 대표적인 

가향담배인 멘톨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기적으로 흡연하게 되는 확률이 더 컸으며, 니코틴 의존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톨성분이 담배의 쓰고 떫은 맛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기관지에서 

느껴야 할 자극을 못 느끼게 만들면서 ‘멘톨담배가 아닌 담배보다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가향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 흡연의 횟수와 양을 늘리게 

하고 끝내 담배 중독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국내외 가향담배 규제 현황

해외에서는 가향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제품의 규제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실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 국가들은 가향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향담배 금지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해외 가향담배 규제 사례

브라질, 세계 최초로 멘톨 함유 담배 금지

브라질은 2012년에 전 세계 최초로 멘톨을 포함하는 모든 가향물질이 함유되는 담배제품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한 나라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표 후 18개월 후에는 멘톨이 함유된 궐련담배, 

24개월 후에는 그 외 모든 가향담배제품의 시판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칠레 역시 가향물질이 

담배의 독한 맛을 감추어 미성년자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브라질의 뒤를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멘톨을 포함하는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 담배연기에도 가향물질 함유될 수 없도록 제정

미국 FDA는 2009년에 궐련담배의 어떠한 구성물(연초, 필터, 담배를 마는 종이 등)에도 

각종 가향담배제품

시가릴로

말아피우는 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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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멘톨 외의 물질을 첨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미국 역시 이들 

가향담배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조장하여 흡연 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규제를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법에 따르면 궐련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물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에도 가향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되며, 가향물질의 종류에는 

허브, 향신료, 딸기, 포도, 오렌지, 계피, 파인애플, 바닐라, 코코넛, 코코아, 초콜릿, 커피 

등 담배와 담배연기에서 특유의 향을 내는 물질로 나타나 있다. 미국 FDA에서는 이들 

가향담배의 제조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까지 적용되며, 추후 멘톨의 사용과 궐련 외 

담배제품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가향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캐나다는 2009년에 궐련담배, 담배 마는 종이, 그리고 1.4g 미만의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리틀시가(little cigars)와 시가릴로(cigarillos)에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을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기존의 담배규제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15~19세 청소년의 리틀시가 또는 시가릴로 사용률은 

2009년 8%에서 2012년 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담배제조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가향물질을 담배제조에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시가릴로의 경우 담배 함량을 

1.4g 이상으로 조정하여 가향물질 첨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물담배, 무연담배 및 시가담배 

등 2009년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가향물질이 계속 사용되었다. 실제로 2012년에 

시가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60%(59,608명)가 가향물질이 함유된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2-2013년 청소년흡연조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제품을 사용한 

청소년(6~12학년)의 40%(126,000명)가 가향시가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가향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 6월 17일에 다시 한번 해당 

법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개정내용에는 이전 법에서 제외되었던 시가담배에 대하여 담배함량이 

1.4g에서 6g인 시가제품에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여 담배함량으로 법망을 피해오던 담배업계의 

꼼수전략에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캐나다 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정책(p.5)” 

참고).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조치와 별도로 주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향담배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앨버타(Alberta) 주의 경우 연방정부 보다 앞선 올해 6월 1일에 무연담배와 시가담배 등 

시판 중인 거의 모든 담배제품에의 가향물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멘톨은 예외),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멘톨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유럽연합, 가향담배 금지조치로 유럽 내 담배소비 2% 감소 목표

유럽연합은 2014년에 개정된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궐련담배와 

말아피는 담배의 가향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의 일부에서는 가향담배를 규제 또는 금지하는 반면 이들 제품을 허용하는 

회원국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물자교류가 활발한 지역적 특성상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배사용으로 인한 유럽지역 내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법으로 

가향담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게 되었다. 해당 법의 시행일자는 201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궐련담배와 말아피는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또한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멘톨의 경우, 전체 유럽담배시장의 3%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제품의 특성상, 4년 뒤인 2020년부터 금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시가, 

시가릴로, 무연담배와 같은 담배제품의 경우에도 향후 유럽 내 담배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향물질 규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가향담배 금지 조치로 

인하여 법 시행 5년 후에 담배제품 소비가 5%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약 2,400만명의 흡연자가 감소하는 것과 흡사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가향담배를 규제 또는 금지하는 해외 사례는 다양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향물질에 대한 금지를 우선적으로 단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는 

연방정부에서 가향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제정한 바는 없으나 주정부에서 자발적으로 과일향이나 

사탕 맛 등의 가향물질을 궐련담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과일이나 과자류 

같이 단 맛이 나는 가향물질이 함유된 궐련담배의 시판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가향담배 규제 

위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가향담배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가향물질을 담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담배 

가향물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른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이다. 이 조항에서는 담배 제조자들로 하여금 담배에 

연초(담뱃잎)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 즉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가향물질 

함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가향담배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기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KT&G 제품 총 71종 가운데 38%인 27종이 

멘톨, 커피, 모히토 등을 제품 특유의 향으로 광고하며 판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품 특유의 맛을 내는 향료 등을 캡슐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담배 필터에 넣고 담배 

사용 도중에 터트릴 수 있게 만든 이른바 “캡슐담배”는 가향담배 제품군의 혁신적인 기술이라 

불리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KT&G의 자료에 따르면 캡슐담배의 사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올해 초 8.3%로 급증하였다. 문제는 이들 가향 및 캡슐담배의 주요 고객층이 

다름 아닌 어린 연령대, 즉 신규흡연자라는 점이다. 이는 담배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오히려 이점을 노려 캡슐담배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BAT)의 경우, 젊은 성인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이 14개비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 

갑에 14개비가 들어있는 캡슐담배를 시장에 선보이는 등 젊은층을 공략하는 데에 캡슐담배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향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라는 일부 업계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국내 가향담배 규제가 시급한 이유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일 최대 10만명의 전 세계 청소년이 담배에 중독되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WHO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2억5천만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담배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캡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시장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첨가물을 

사용하는 그 어떤 제품도 해당 제품의 중독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향담배 규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조장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마케팅전략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가향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국내 실정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향담배 금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쎄 센스, 아이스큐브

멘톨

레종 프레쏘

보헴시가 쿠바나 

에쎄 체인지 W

포도껌

클라우드9 1mg

바닐라

레종 썬프레쏘

오렌지, 커피

헤이즐넛

모히토

국내 가향담배 제품

KT&G의 캡슐담배 판매 추이

※출처 : 

터지면 향기나는 캡슐담배… 

2030세대서 터졌네. 

(2015년 6월 1일).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
all/20150601/7156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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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지표 

지표의 개요 및 의의

매년 6백만명 가량의 세계 인구가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 이 중 5백만명 이상의 사망원인이 

담배사용이고, 60만명 이상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흡연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8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담배규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담배 사용으로 인한 사망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담배규제 정책의 영향을 정확하게 수행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WHO 또한 각국이 이와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20조3항에서 요구하는 담배관련 국가조사체계 구축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용어 정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집단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를 

통해 산출한다. 담배의 인구집단기여위험도란 전체 사망자 가운데 담배에의 노출로 인해 

사망한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담배에 노출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폭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인구집단기여위험도(PAF) 산출방법 

인구집단기여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흡연율(Prevalence)과 흡연으로 인한 상대적 

사망위험률(Relative Risk)이 필요하다. 흡연으로 인한 상대적 사망위험률이란,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가 특정 요인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흡연으로 인한 

상대적 사망위험률이 1이라는 것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망위험도가 같다는 것으로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망에 흡연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 

사망위험률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만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므로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흡연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집단기여위험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Monthly Index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Monthl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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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한 사망률
Estimated total number of deaths attributable to tobacco use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집단기여위험도에 전체 사망자 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적 사망위험률이 1(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 없음)이거나 흡연율이 0%(담배 사용 

없음)인 경우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0명으로 산출된다. 

국내외 최신동향

세계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

2012년에 WHO가 발표한 담배로 인한 사망률에 관한 세계 보고서(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 세계 30세 이상 성인인구 

사망의 12%가 담배로 인한 사망이며, 성별간 차이를 보면 남성이 16%, 여성이 7%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담배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44세 사망자의 7%, 45~59세 사망자의 14%가 담배로 인해 사망하였다.

지역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지역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남성 여성 성인 전체

아프리카 5 1 3

미주 17 15 16

중동 12 2 7

유럽 25 7 16

동남아시아 14 5 10

서태평양 14 11 13

세계 16 7 12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구분
연령대별

전체

(30세 이상)
30-44세 45-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명) 382 880 2,304 5,188 12,806 1,482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명) 27 120 333 658 1,227 174

담배로 인한 사망률(%) 7 14 14 13 10 12

(사망자 수 : 10만명 당)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21%이며 남성이 26%, 여성이 15% 

수준으로 남녀 모두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지역의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률 역시 30~44세가 11%, 45~59세가 

17%로 나타나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구분
연령대별

전체

(30세 이상)
30-44세 45-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명) 156 496 1,518 3,758 12,723 986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명) 17 82 374 927 2,729 211

담배로 인한 사망률(%) 11 17 25 25 21 21

(사망자 수 : 10만명 당)

세계 성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세계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우리나라 연령별 

담배로 인한 사망률(%) 

인구집단기여위험도(PAF)        =
 흡연율(상대적 사망위험률 – 1)

  흡연율(상대적 사망위험률 – 1) + 1

16%

30~44세   7%

30~44세    11%

45~59세   14%

45~59세    17%

60~69세   14%

60~69세    25%

70~79세   13%

70~79세    25%

80세 이상    10%

80세 이상    21%

성인 전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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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금연이슈리포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기존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찾는 신규 독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로 금연이슈리포트 창간 2주년을 축하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지식도 높여보아요!

01.  전 세계 담배규제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정식 조약으로 발효된 

날은 ◯◯◯◯년 2월 27일입니다.

02.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예방의 대표적 사업인 금연선도학교는 2014년에는 전국 10%의 학교에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0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제품 ◯◯◯◯ 근절”로 지정하고, 밀수 및 

위조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에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처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04.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을 운영,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05.   전 세계 최초로 담배에 사용되는 모든 가향물질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입니다.

금연이슈리포트 창간 2주년 기념 이벤트

금연이슈리포트, 
어디까지 읽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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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십시오.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7월호 예고 

2015년 7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 

이른바 Point of Sale(PoS) 광고 금지에 관하여 다룹니다.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편의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 실태를 조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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